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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국신8 대회신1개

전남여자배구3연패위업

전국체전출전사상첫우승을차지한전남장애인축구선수단.

육상3관왕(400m, 200m, 100m)을차지한광주대표이승훈.

제39회장애인체전폐막

광주역도 수영 육상탁월

전남구기종목선전돋보여

광주선수단이제39회전국장애인체전역도, 수

영,육상등에서한국신기록 8개를수확했다.

전남은여자배구팀이대회3연패의위업을달성

했고, 남자팀도대회출전사상첫은메달을목에

거는기쁨을누렸다.

광주 선수단은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서울일

원에서열린 제39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금메

달56개,은메달 45개,동메달66개등모두 167개

메달을획득,지난해보다두계단상승한종합8위에

올랐다. 22개종목, 403명으로구성된광주선수단

은종합점수9만7233점을따냈다.

대회첫날정현정(광주선광학교)은여자역도 -

46kg급 스쿼트(86kg), 데드리프트(106kg), 파

워리프트종합(192kg)에서각각한국신기록을갈

아치우며 3관왕을차지했다.

정봉기(광주장애인수영연맹)는남자배영 50m

에서53.78초로터치패드를찍어한국신기록을수

립했다.

이주인(광주장애인수영연맹)은 여자 자유형

200m에서 3분23초58를기록, 이번대회3관왕을

차지했다.

남자 지적축구는 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끝에제주를 4-3로꺾고정상을탈환했다.

조장문(양궁)은 4관왕, 김영건(탁구), 김하은

이승훈정윤태(육상),박광혁정현정(역도),우대

성임창건한애자(수영)는대회3관왕에올랐다.

전남 선수단은 장애인축구팀이 체전 출전 이래

처음으로정상에오르는기쁨을누렸다.

전남장애인축구팀은부산을2-0으로제압,금메

달을차지했다. 6025명으로선수단을꾸린전남은

종합점수 7만6424점을 따내 종합 14위를 기록했

다.

전남은 장애인축구를 비롯해 구기종목 선전이

눈부셨다. 장애인배구팀(여자)은대회3연패의위

업을 달성하였고, 남자팀은 전국장애인체전 출전

사상첫은메달을목에걸었다. 400m계주팀도대

회출전사상첫동메달을획득했다.

하성환은 원반던지가 F13에서 26m23을 던져

한국신기록을수립했다.

전남은이번대회에서모두7명의다관왕을배출

했다.

김정화(여)는-67㎏급벤치프레스종합, -67㎏

급파워리프팅, -67㎏급웨이트리프팅에서 3개메

달을따냈다. 이미옥(여)은여자창던지기DB부,

포환던지기 DB부, 원반던지기 DB부 등 3종목에

서우승했다.

유병상은역도 -85㎏급파워리프트종합, -85㎏

급스쿼트,강수빈(여)는육상800mT20,높이뛰

기T20에서각각 2개의메달을목에걸었다.변경

효(여)는여자배영 100m S14,접영 50m S14에

서 2관왕에 올랐다. 박영철김세진(여)은 댄스스

포츠혼성듀오자이브Class1,2,혼성라틴파소도

블레Class,2에서금메달 2개를수확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한국서열린PGA대회토머스2년만에우승

저스틴 토머스(미국 사진)가 미국프로골프

(PGA)투어더CJ컵(총상금 975만달러)우승을

차지했다.

토머스는 20일 제주도서귀포시클럽나인브릿

지(파72 7241야드)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 4라

운드에서버디 7개와보기 2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기록한토머스는 2

년만에이대회패권을탈환하고우승상금 175만

5000달러(약 20억7000만원)를받았다.

교포선수대니리(뉴질랜드)가18언더파270타

로단독 2위에올랐다.

2017년더CJ컵 초대챔피언에오른토머스는

올해 8월BMW챔피언십이후 2개월만에승수를

추가했으며 2019-2020시즌에는첫승을따냈다.

투어통산 11승이된토머스는 2015년과 2016년

말레이시아에서열린CIMB클래식, 2017년과올해

더CJ컵등 4승을아시아대륙에서수확했다.

토머스는이날우승으로 2010년이후미국이외

의 국가에서 열린 PGA 투어 대회에서 4승을 기

록,더스틴존슨(미국)과함께최다승 1위에올랐

다.

1타차로토머스를뒤쫓던대니리는 18번홀(파

5)에서약 10ｍ거리의이글퍼트가홀을맞고나

가는바람에연장승부로이어갈기회를놓치고양

팔로머리를감싸쥐었다.

토머스는약1.5ｍ거리버디퍼트를넣고2타차

우승을확정했다.

안병훈(28)은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5위, 최

경주(49)는 10언더파 278타로공동 16위를각각

기록했다.

올해로 3회째인이대회의한국국적선수의최

고순위는 2017년김민휘(27)의 4위다.

임성재(21)는최종합계5언더파 283타로공동

39위를 차지했다. 필 미컬슨(미국)은 7언더파

281타로공동 31위에올랐다.

지난해이대회에서우승한세계랭킹 1위브룩

스 켑카(미국)는 2라운드를 마친 뒤 무릎 부상으

로기권했다. /연합뉴스

KLPGA신인돌풍주역임희정메이저도정복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신인돌풍의주

역임희정(19 사진)이메이저대회마저정복했다.

임희정은 20일경기도이천블랙스톤골프클럽

(파72)에서열린 KLPGA투어시즌마지막메이

저대회KB금융스타챔피언십최종라운드에서보

기없이 2언더파 70타를쳐 4라운드합계 15언더

파 273타로정상에올랐다.

이다연(22)을 2타차로따돌린임희정은시즌 3

승고지에올라다승 1위(4승)최혜진(20)에 1승

차이로따라붙었다.

지난 8월하이원리조트여자오픈에서첫우승을

따낸임희정은올포유레노마챔피언십제패에이

어단석달사이에 8개대회에서 3승을쓸어담는

무서운상승세를이어갔다.

한 시즌에 3승을 올린 신인은 2014년 백규정

(24)에이후 5년만이다. 우승 상금 2억원을받은

임희정은상금랭킹6위(6억8193만원)로올라섰고

대상포인트에서도 8위로뛰어올랐다. /연합뉴스


